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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1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

- 대학생을 중심으로 -

장혜정1)ㆍ손희전2)

  본 연구는 BIG5 성격별 특성 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SNS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4년제 이상 대학
생으로 중심으로 살펴 본 실증분석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 특성과 SNS 이용 시간의 관계에서는 외향성과 정서불안이 성격 특성 강도가 높은 그룹
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길게 분석되었다. 성실성은 성실성 특성 강도가 낮은 그룹이 성실성이 
강한 그룹에 비해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길었다. 성격 특성 강도와 SNS 이용 목적과의 연관에서는 
정서불안과 친화성 그리고 개방성이 SNS의 이용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불안은 정보교류, 
친화성은 친목/인맥관리, 개방성은 개인사정리에서 성격 특성의 강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SNS 이용 목적 비
율이 높았다. 그러나 정서불안은 친목/인맥관리, 친화성은 정보교류와 재미에서 성격특성의 강도가 높은 그
룹일수록 SNS 이용 목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SNS 이용 시간의 관계에서는 건강 상
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차이가 있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비교하여 볼 때 건강상태가 허약할
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SNS 이용 목적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교류와 개인사 정리가 SNS의 주목적인 경우는 허약 그룹이 타 그룹들에 비해 SNS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건강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목/인맥관리가 SNS
의 주목적인 경우는 건강 그룹의 SNS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허약 그룹의 SNS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친구나 
선후배 동료 등과의 인맥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사전(2012)
은 이러한 SNS를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웹
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존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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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정
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장은정과 
장혜정, 2013에서 재인용).
SNS의 특징으로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이 있으며, 첫 번째로 꼽히는 특징이 

바로 SNS의 참여(Participation) 촉진 기능이다.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 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 의견, 견해 및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특정 주제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
한 활동은 미디어와 개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는 공개(Openness) 기능인데,
사용자 간의 참여의 용이성과 의견에 대한 개방성으로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댓글, 투표 등
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SNS는 대화(Conversation)를 하게끔 하며 여기서의 대화는 정보제
공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향한다. 넷째, SNS는 동일한 관
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지원한
다. 다섯째, SNS는 각 주체들을 연결(Connectedness)해 주어 다양한 매체들의 조합과 이들 사
이에서 링크를 통해 관계의 형성을 촉진해 준다(박미현 외, 2010; 장은정과 장혜정, 2013에서 
재인용).

그간의 SNS 관련 연구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 동기와 사용 실태(이종연, 2012; 심미선과 
김은미, 2011), 스마트폰과 SNS 중독(강현욱, 2013; 전종수, 고영삼, 엄나래, 2012) 등을 중심으
로 다루어져 왔다. SNS를 네트워크 즉 기존의 인간관계,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와 독
립적으로 서비스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SNS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
중감이나 정치성향 등에 대한 논의(하승태, 2012)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SNS가 사람들간
의 인맥형성, 특히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적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
라 SNS의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과 같은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와 SNS를 이용하게 되는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SNS 이용자의 특성을 개인적인 성격 차
원과 건강 상태 차원도 반영하여 심층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용자가 스마트
폰 중독과 같은 정신 건강 차원과 연결하여 SNS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정보교류나 인맥형성, 재미 등과 같이 SNS가 이용 목적과 활용하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시사해 주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SNS 관련 KEEP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학생의 SNS 이용 실태를 파악
하고, 성격 특성에 따라 SNS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는지, 건강 상태가 허약한 
지, 양호한 지에 따라 SNS 이용 시간이나 이용 목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여 가
장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인 성격과 건강상태가 SNS의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기초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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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가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SNS 이용 시간과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설정되었다. 가설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스
마트폰과 SNS의 사용 형태 및 이용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5가지 성격 특성
과 건강 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의 전반적인 차이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1. 성격특성(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정도에 따라 SNS 이용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성격특성(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정도는  SNS 이용 목적과 연관
이 있을 것이다.

가설3. 건강상태(허약, 보통, 양호) 정도에 따라 SNS 이용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4. 건강상태(허약, 보통, 양호) 정도는 SNS 이용 목적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SNS 이용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전종수 외, 2012)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평균 인터넷 이용시
간(주중)은 평균 2.7시간으로 2～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9.6%, 1～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균 2.9시간으로 다소 높아졌으며 
2～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8.5%로 가장 많았다. 주로 모바일인스턴트 메신저3) 사용
비율이 95.9%로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뉴스검색(88.0%), 일반적인 웹서핑(81.2%), 음악(81.0%)
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목적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78.8%로 가장 높았고 자료 및 정보획득(65.8%)과 여가(63.5%)가 뒤를 이었고 교육/학습 목적
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의 주 목적으로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71.5%)로서 가장 높았고 뉴
스검색, 온라인게임, 일반적인 웹서핑, 음악 순이었다. 1일 평균 모바일 메신저 이용횟수는 평
균 31.6회로서 3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28.0%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시간

3)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채팅, 사진/동영상 공유, 음성 및 영상통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
비스(일반적인 문자메시지 포함). 예)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틱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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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회 평균 10.7분이였으며, 1-5분 사용하는 비율이 60.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마트폰 사
용량 중 모바일 메신저 사용 비율은 평균 62.9%로 높게 나타났으며 78.5%가 주로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일대일 채팅(96.4%), 그룹 채팅(69.4%),
정보 및 파일 교환(62.8%)로 나타났고 게임이나 쇼핑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모바일 메신저의 과다사용으로 경험했던 행동을 살펴보면, 학업 및 업무방해(12.0%), 사용조
절 자체가 어려움(10.6%), 음란물 등 불필요한 정보노출(6.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UniversalMccan(2010)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글로벌 이용자는 메신저나 
SNS와 같은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은 지역기반 어플(교통, 포탈사이트 
어플 등)을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
마트폰 어플로는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메신저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유효종, 2013에서 재인용).

최 봉(2011)의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행동 및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
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SNS의 정보를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0.7%가 ‘SNS는 일상생활 및 업무, 학업 등에 유용하다’라고 하
였으며, 47.8%가 ‘SNS를 통해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SNS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보습득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SNS에 대한 기
대로 이어져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 新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 중 SNS가 6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호종(2013)의 연구에서도 SNS 이용자 집단은 비이용자 집
단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구 동기와 관계추구 동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정보관련 어플과 사이트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SNS와 성격 특성

SNS의 특성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상호작용이 실제 이용자들의 관
계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초기에는 개인의 성향과 속성이 어떻게 
SNS 맥락 속에서 발현되고 온라인에서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기 시
작해서 점차 SNS를 통한 상호작용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SNS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이용 동기는  대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Krishna, A.,
2011).

한편 Back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개인의 이름
과 관련 정보를 밝히는 온라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외향성이 대인관계를 보다 지속적으로 형
성하게 하며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이 아니라 본인과 관
련된 정보가 노출, 제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은 분명 전자와 차이를 가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채팅, 블로그와 다르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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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대인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임연수(2010)는 SNS이용의 중요한 요소는 사교성으로 사교성은 외향성에 속
하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자기 노출을 즐겨하며, SNS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이어서 최세경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 외향성’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성향이 모바일 SNS를 통한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는
데, 연구 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성향으로서 자기노출과 외향성이 SNS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두려움, 수줍음 등과 유사한 회피성향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것은 SNS가 기본적으로 자기노출, 공개성, 보여줌을 전제로 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
는 점에서 회피성향의 정도가 이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유추하였다. 두 
번째로 자기노출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로 SNS를 이용하는데 더 많은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 SNS를 활용한 대인
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용 후 대인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볼 수 있
다. 세 번째로 SNS 상호작용은 대인관계에 매우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 대인관계를 축소시킨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SNS를 통해 폭 넓은 
사회적 범주를 형성하고 기존 대인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온라인 상호작용이 기여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김연중(2007)의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내향성이 큰 사람이 보다 온라
인 환경을 좋아하고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 SNS에서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특성이 SNS 이용 행태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에 주목하
여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 
(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으로 구성된 McCrae & Costa의 BIG5 이론을 활용하여 
성격 특성에 따른 SNS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BIG54)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 특성을 5개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 5개 요

인은 개인들 간의 차이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괄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BIG5 요인 중 개방성은 상상력과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등으로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성향이고,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가정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이며,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으로서 얼마나 근면, 성실하며 조직적
인가를 반영하며, 신뢰성(Dependability), 성취의지(Will to Achieve)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외
향성은 다른 사람과의 사교,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으로서 이때, 낮은 외향성(즉, 내향
성)은 높은 외향성의 반대개념이 아닌 외향적인 특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에 주의가 필

4) ‘Big’이란 각각의 요인이 수많은 특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BIG Five’를 정의하는 성격 
특성의 분류는 광범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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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예를 들어 외향성 특징의 ‘상냥함’은 낮은 외향성으로 갈수록 불친절로 변하는 것이 
아닌, ‘상냥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화성은  우호성
(Agreeable), 친근성(Friendliness), 사회적 동조성(Social conformity)이라고도 하는데 타인에게 
반항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경증(정서불안정성)은 
분노,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서적 민감성(Emotional
Sensitivity) 또는 반대 속성인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표 1> BIG 5요인과 특성
낮은 점수 (특성) 요  인 높은 점수 (특성)

보수적 성향, 관습 중시, 현실
적, 제한된 흥미 영역, 예술에 
적은 관심. 고민 없는 삶을 낮
게 평가 등

O 개방성 (Openness), 지적 호기심 많음, 광범위한 흥
미영역, 독창적, 창의적, 자유롭
고 풍부한 상상력, 예술적 표현 
선호 등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

목적이 없음, 믿을 수 없음, 게
으름, 부주의함, 약한 의지 등

C 성실성 (Conscientiousness) 믿음직함, 근면, 정리정돈, 철저
함, 세심함, 책임감, 계획적, 체
계적, 신중, 열심히 일함 등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적은 말수, 냉정함, 과업중심
적, 조용함, 활기 없음. 좁은 
인간관계 등

E 외향성 (Extraversion) 사교적, 적극적, 말하기 좋아함, 
사람중심, 낙관적, 즐거움 추구, 
상냥함 등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또
는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
을 주도하려는 정도

냉소적, 무례, 의심 많음, 비협
조적인, 무관심, 자기중심적, 
많은 질투, 적대적 등

A 친화성 (Agreeableness) 이타심, 애정, 도덕성, 배려, 겸
손, 수용성, 휴머니즘, 부드러운 
마음 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
계를 유지하는 정도

침착함, 안정적임, 강건함, 자
기충족적인 등

N 정서불안정성 (Neuroticism)

걱정함, 초조함, 감정의 변덕, 
불안정함, 부적절한 감정 등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
정되었고, 세상을 뜻대로 통제
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을 위
협적으로 느끼지 않은가에 대
한 생각의 정도

※ 주. 위키백과에서는 5가지 성격 특성(Big Five personality traits)요인의 각 첫 스펠링을 따서 OCEAN 이라고도 부름.
※ 출처 : 손희전(2013). 청년층의 BIG5 성격 특성. The HRD Review 2013년 7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희전(2013)은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2012)년도 자료를 토대로 청년층의 BIG5 성격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청년층의 성격특성은 외향성이 높은 성향과 정서불안정성이 낮은 성향, 그리고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의한 개방성은 높은 성향에 더 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은 외향성과 친화성, 개방성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불안정성과 성실성
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아울러 SNS 사용 여부는 사용집단이 외향성 10.53점, 정서불안 7.89
점, 친화성 11.02점, 성실성 9.99점, 개방성 9.86점으로 미사용집단보다 외향성은 0.55점, 친화성
은 0.50점, 성실성은 0.25점, 경험에 의한 개방성은 0.27점 더 놓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0.30점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SNS의 사용이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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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 주었다.

3. SNS와 건강상태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SNS를 통해 당장 알지 못하
면 불안해하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또한 습관적으로 정보에 끌려 다니는 
데에 따르는 피로현상도 심해지고 있다(전종수 외, 2012).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은 전체 사
용자의 50%에 가까운 약 3억 5,000만 명이 SNS 중독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0개국 
1,000명의 대학생 중 대다수가 SNS 단절에 따른 불안과 좌절감, 고립감 등을 심각하게 호소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ickface-book, 2010). 또한 인터넷에 중독된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대
학생활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학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명준, 권정
혜, 2000에서 재인용).

이인숙과 조주연(2012)의 연구에 따르면, SNS 중독은 1일 SNS 사용시간과 인터넷의 사용
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일 SNS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집단의 SNS 중독점
수가 가장 높았고 1시간 미만인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윤경(2012)의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시간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성인 대상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박용민(2011)의 연구에
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라도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자기조절 능
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SNS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윤경(2012) 연구결과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우울 증상이 있는 인터넷 중독자들일수록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인
정욕구 등과 함께 우울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더욱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호의적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 생활을 받
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며 면대면의 장면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친밀감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박정희, 2006).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부지불식중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컴퓨터를 중단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현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인
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금단증상들이 사라지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
는 쾌감을 느끼게도 된다(김미영, 2003).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
이 놓이고 조금 전에 SNS를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댓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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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일상생활에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최윤정, 2011).
관련하여 이준 외(2012)에서는 SNS의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SNS는 PC는 물론 스마트폰, 태

블릿 PC 등 무선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PC만 활용할 때 
보다 사용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어 이러한 사용 환경은 SNS 사용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SNS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범위가 넓어질수록 서로 간의 메시지 교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태를 모두 포괄한 개념임)에 따
라 SNS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SNS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주목하고 SNS 중독 등과 같은 역기
능의 방지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를 대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 9
차(2012)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에 전국 중3, 고3 6,000명을 대상으로 1차(2004)년도 조사를 시작5)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4년제 이상 일반대학교의 SNS 이용자들로 분석 표본은 901명이다.
KEEP 9차(2012)년도 중3․고3 코호트 조사에서 조사 성공된 4년제 이상 일반대학교 대학생은 
총 1,421명이지만,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클리닝 과정을 거쳐 대학생 901명
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 1차(2004)년도 시작 표본은 중3 2,000명, 일반고3 2,000명, 전문고3 2,000명이었으며, 4차(2007)년도에 특목고3
및 전문계고3 1,500명(신규패널)을 추가하였고, 7차(2010)년도에는 2～3년제 대졸자(2007년 2월 졸업자) 및 4년
제 대졸자(2009년 2월 졸업자) 757명(보정패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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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구분 표본수 비율
전체 901 100.00 　 전체 901 100.00 

코호트 중3 676 75.03 　

학교소재지

수도권 370 41.07
고3 225 24.97 　 충청권 181 20.09

성별 남자 558 61.93 　 호남제주권 93 10.32
여자 343 38.07 　 경상북도권 133 14.76

전공
인문/사회 414 45.95 　 경상남도권 114 12.65
자연/공학 356 39.51 　 미분류 10 1.11 

교육/예체능 100 11.10 　 　 　 　 　

그외 31 3.44 　 　 　 　 　

2. 변수 설명 및 자료 처리

종속변수인 SNS 이용 행태는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과 SNS 사용의 주된 목적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KEEP에서는 SNS를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웹기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SNS 설문 문항
은 SNS 사용 여부, SNS 유형별 사용 여부, SNS 이용 시간, SNS 이용의 주된 목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연구문제에 맞추어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과 SNS 사용의 
주된 목적을 종속 변수로 선택하였다. 또한, SNS의 주된 이용 목적은  ① 정보교류, ② 친목/
인맥관리, ③ 개인사 정리, ④ 재미, ⑤ 업무, ⑥ 개인홍보, ⑦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분
석에서는 대학생이라는 분석대상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자료의 응답 수를 고려하여 ⑤ 업무, ⑥
개인홍보, ⑦ 기타를 같이 묶어 ⑤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독립변수는 BIG5 성격인 외향성 (Extraversion), 신경증 (Neuroticism), 친화성 (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경험에 의한 개방성 (Openness)의 성격과 건강상태이다. 그에 대
한 KEEP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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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변수 사용 문항
조작적 변수 문 항 척도 신뢰도

성
격

외향성
(Extraversion)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2)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다.
3)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4)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5)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

리지 않는다.
6)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각각의
소문항
4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③매우
그렇다)

α= 0.84

신경증
(Neuroticism)

1) 걱정 많이 하는 편이다.
2) 화를 잘 내는 편이다.
3) 쉽게 짜증을 낸다.
4) 자주 우울해진다.
5)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
6)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α= 0.83

 친화성
(Agreeableness)

1)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2)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3)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4)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5)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6)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긴다.

α= 0.79

성실성
(Conscientiousness)

1)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를 한다.
2)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 한다.
3) 일에 대해서는 가혹 하리 만큼 열심히 한다.
4)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5)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
6)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α= 0.77

개방성
(Openness)

1)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2) 상상력이 풍부하다.
3)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4)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5)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 한다.
6) 이해가 빠른 편이다.

α= 0.70

건강상태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척도
①매우
허약하다～
⑤매우
건강하다.

-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KEEP에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5점척도 즉,
① 매우 허약하다, ② 허약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건강하다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 ① 매우 허약하다 의 표본이 너무 적어, ① 매우 허약하다와 ② 허약하다를 
‘허약’으로, ④ 건강하다와 ⑤ 매우건강하다를 ‘건강’으로 재코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를 허약
그룹, 보통그룹, 건강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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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설문에는 BIG5 성격 검사 문항이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0개의 설문 문항은 
5개 성격 요인에 맞추어 각각 6개의 설문 문항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 문항들은 각각 4점 척도(
전혀그렇지 않다～ ③ 매우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분석은 성격요인별로 성격 성향의 정도 
차이에 따라 SNS 이용 시간과 SNS 의 주된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분
석을 위해 설문 문항과 응답값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우선, 각 대학생 응답자의 요인별 성격 성향
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성격요인들의 하부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크론바 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별 문항 값의 합계를 성격 점수로 사용하여 개인의 성격 성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파악한 성
격 성향의 정도에 맞추어 성격의 정도를 재범주화 하였다. 재범주화 과정에서 사용한 성격 성향
의 정도의 분류 기준은 각 대학생들의 성격점수를 분석하여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균이 그 성격의 
중앙 그룹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성격 성향의 정도는 그 성향이 중앙 그룹을 중심으로 그 
성향이 높은 경우와 그 성향이 낮은 경우의 3그룹으로 다음의 <표 4>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4> 성격 성향에 따른 재범주의 기준
변수 표본수 범주 범주값 중위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낮은 외향성 10미만 　 　 　 　 　

외향성 901 중심 10～12 11.00  10.81  2.757  1.00 18.00  
　 　 높은 외향성 12 초과 　 　 　 　 　

　 　 높은 정서불안 6 미만 　 　 　 　 　

정서불안 901 중심 6～8 7.00 7.53 3.084  0.00 18.00  
　 　 낮은 정서불안 8 초과 　 　 　 　 　

　 　 낮은 친화성 10 미만 　 　 　 　 　

친화성 901 중심 10～12 11.00  11.40  2.332  1.00 18.00  
　 　 높은친화성 12 초과 　 　 　 　 　

　 　 낮은 성실성 9 미만 　 　 　 　 　

성실성 901 중심 9～11 10.00  10.11  2.589  0.00 18.00  
　 　 높은 성실성 11 초과 　 　 　 　 　

　 　 낮은 개방성 9 미만 　 　 　 　 　

개방성 901 중심 9～11 10.00  10.38  2.346  2.00 18.00  
　 　 높은 개방성 11 초과 　 　 　 　 　

3. 분석 방법

대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 분석은 BIG5 성격 유
형별 성격 성향의 정도가 다른 대학생 그룹이 SNS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건강 상태가 다른 
대학생 그룹이 SNS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본적인 기술통계 분석과 ANOVA분석, t-test,  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
용프로그램으로는 SAS 9.2 버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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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이므로 이 후 연구결과에서 계속 언급되는 대학생
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을 지칭한다.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04시간이며, 여대생(1.18시간)의 이용시간이 남학
생(0.95 시간)의 이용시간보다 보다 0.23 시간(13.8분) 정도 길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충청권이 
1.20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상남도권, 수도권 순이었으며, 호남제주권과 경상북도
권은 0.90시간정도, 즉 하루평균 54분정도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별로는 인
문/사회/자연/공학/교육/예체능을 제외한 계열이 1.41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계열이 
0.87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 표본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대학생의 SNS 이용은 친목/인맥관리의 목적이 69.81%로 가장 높았고, 정보교류 13.43%, 재
미 12.76%, 개인사 정리 2.8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SNS 이용의 주된 목적이 친목/
인맥관리(72.22%), 정보교류(13.98%), 재미(10.75%), 개인사정리(1.97%) 순인데 반해, 여성은 친
목/인맥관리(65.89%), 재미(16.03%), 정보교류(12.54%), 개인사정리(4.37%) 순인 것으로 나타났
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보교류나 친목/인맥관리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학
생은 남학생보다 재미와 개인사정리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학교소재지별로
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SNS 이용의 주된 이유의 비중 순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용 
목적별로는 충청권 대학생이 타 지역의 대학에 비해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SNS 이용하는 경우
가 높고, 호남제주권 대학생은 타 지역 대학에 비해 친목/인맥관리 및 재미의 목적이 높게 나
타났다. 경상북도권 소재 대학생은 타지역에 비해 친목/인맥관리의 목적이 낮고, 정보교류나 
재미의 목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학이 친목/인맥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71.3%로 타 전공에 
비해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과 교육/예체능의 경우는 타 전공에 비해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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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15%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연/공학의 경우는 친목/인맥 관리의 목적이 
67.70%로 타전공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재미로 사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표본 특성으로 살펴본 SNS 이용의 주된 목적

구분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정보교류 친목/

인맥관리
개인사
정리 재미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01 1.04 
(1.333)

901
(100)

121 
(13.43)

629
(69.81)

26
(2.89)

115
(12.76)

10
(1.11)

성별
남자 558 0.95 

(1.260)
558

(100)
78 

(13.98)
403

(72.22)
11

(1.97)
60

(10.75)
6

(1.08)

여자 343
1.18 

(1.433)
343

(100)
43 

(12.54)
226

(65.89)
15

(4.37)
55

(16.03)
4

(1.17)

학교
소재지

수도권 370 1.04 
(1.465)

370
(100)

48 
(12.97)

264
(71.35)

13
(3.51)

39
(10.54)

6
(1.62)

충청권 181 1.20 
(1.451)

181
(100)

29 
(16.02)

125
(69.06)

4
(2.21)

23
(12.71)

0
(0.00)

호남제주권 93 0.91 
(1.366)

93
(100)

8 
(8.60)

69
(74.19)

1
(1.08)

15
(16.13)

0
(0.00)

경상북도권 133
0.90 

(0.881)
133

(100)
21 

(15.79)
84

(63.16)
4

(3.01)
22

(16.54)
2

(1.50)

경상남도권 114 1.09 
(1.120)

114
(100)

14 
(12.28)

80
(70.18)

4
(3.51)

15
(13.16)

1
(0.88)

미분류 10 0.85 
(0.569)

10
(100)

1 
(10.00)

7
(70.00)

0
(0.00)

1
(10.00)

1
(10.00)

전공

인문/사회 414 1.14 
(1.503)

414
(100)

47 
(11.35)

295
(71.26)

14
(3.38)

53
(12.8)

5
(1.21)

자연/공학 356
0.87 

(1.009)
356

(100)
55 

(15.45)
241

(67.70)
8

(2.25)
49

(13.76)
3

(0.84)

교육/예체능 100 1.12 
(1.156)

100
(100)

16 
(16.00)

68
(68.00)

4
(4.00)

10
(10.00)

2
(2.00)

그외 31 1.41 
(2.257)

31
(100)

3
(9.68)

25
(80.65)

0
(0.00)

3
(9.68)

0
(0.00)

2. 성격에 따른 SNS 이용 행태

각 성격 성향의 정도에 따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성격의 성향정도를 3그룹으로 나누고,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과 정서불안의 성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성실성은 유의한 차이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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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성은 외향성의 성향이 강한 대학생 그룹일수록 SNS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높은 것
(높은 외향성 1.25시간>일반 외향적 1.05시간> 낮은 외향성 0.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노출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고 SNS
를 활용한 대인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최세경 외(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정서불안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학생 그룹일수록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적은 것으로, 즉,
정서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높은 정
서불안(낮은 정서안정감) 1.44시간> 대학생 성향 0.94시간 > 낮은 정서불안(높은 정서안정감)
0.83시간). 이는 걱정과 초조함을 잘 느끼고 감정이 변덕이 심한 성향을 띄는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판단을 잘 믿지 못하므로 타인의 생각이나 정보에 보다 의존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호의적
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 생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따듯하게 느껴지며 면
대면의 장면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친밀감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박정희(2006)의 연구 결과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실성은 대학생의 일반 성향 그룹이 하루 평균 0.95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실성 성향 그룹(하루 평균 1.02시간)과 낮은 성실성 성향의 그룹(하루 평균 1.21시간)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높다. t-test를 통한 두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본 결과, 대학
생의 일반 성향과 높은 성실성 성향 그룹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으나, 낮은 성실성의 그룹은 일반 성향 그룹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 간의 차이
가 있는 것(t=2.35 , p=0.0191)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성실성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 비하
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목적성이 낮으며 의지가 약한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목
적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적인 이용을 하기 보다는 목적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SNS 상
의 표류 현상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성격 성향 정도가 그룹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친화성과 개방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적으로는 높은 성향을 가진 쪽이 낮은 성향을 가진 쪽
보다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약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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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격의 성향 정도별 SNS 이용 시간
변수 범주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F Value p값

전체 901 1.04 1.333
　 낮은외향성 258 0.88 1.029 3.97 * 0.0192

외향성 일반 성향 471 1.05 1.313 　 　

　* 높은외향성 172 1.25 1.713 　 　

　 낮은정서불안 185 0.83 0.821  14.34 *** <.0001
정서불안 일반 성향 488 0.94 1.141 　

　*** 높은정서불안 228 1.44 1.867 　 　

　 낮은친화성 149 1.03 1.261  0.64 0.5261
친화성 일반 성향 557 1.01 1.367 　 　

　 높은친화성 195 1.13 1.289 　 　

　 낮은성실성 239 1.21 1.743  2.91 0.0549
성실성 일반 성향 410 0.95 1.067 　 　

　 높은성실성 252 1.02 1.262 　 　

　 낮은개방성 176 0.98 1.212  0.36 0.6947
개방성 일반 성향 448 1.04 1.218 　 　

　 높은개방성 277 1.09 1.567 　 　

※ *p<0.05, **p<0.01, ***p<0.001
※ 각 범주의 ‘일반 성향’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의 중심 성향

다음의 <표 7>은 BIG5 성격별 각 성격의 성향 정도에 다른 그룹별로 SNS 이용의 주된 목
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SNS 주된 이용 목적과 성격 성향의 정도는 정서
불안과 친화성 그리고 개방성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정서불안에서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정서불안이 72.97%, 일반성향이 
72.34%, 높은 정서불안이 61.84%로 정서불안성이 낮을수록, 즉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친목/인
맥관리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교류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정서불안이 9.19%이고, 일반성향은 13.73%, 높은 정서불안은 16.23%로 정서불안정도가 높을수
록 정보교류 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서불안정
도가 높을수록 SNS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과 유사하게 초조감과 불안감이 높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격 특성에 따라 타인의 의견과 인터넷 상의 정보에 더
욱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친화성에서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친화성의 경우 65.10%였고, 일반 성
향은 68.94%, 높은 친화성은 75.90%였다. 즉, 친화성의 성향이 높을수록 친목/인맥관리를 목적
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교류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친화성의 경우
가 18.12%였고, 일반성향 12.93%, 높은 친화성 11.28%로, 친화성이 높을수록 정보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또한 친화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재미를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개인사 정리 목적의 경우는 일반 성향의 그룹이 3.77%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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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높은 친화성(2.05%), 낮은 
친화성(0.67%)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에서 개인사정리가 목적인 경우는 낮은 개방성이 1.70%, 일반성향 3.13%,
높은 개방성이 3.25%로 높은 이용률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개방성이 높을수록 개인사정리 
목적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정보교류와 친목/인맥관리의 목적은 일반성향이 각
각 15.4%, 70.31%, 높은 개방성이 12.27%, 70.04%, 낮은 개방성이 10.23%, 68.18%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성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방성 정도가 높은 그룹이 정보교류
와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재미 목적의 경우는 낮은 개방성
이 19.32%, 높은 개방성이 11.55%, 일반성향이 10.94%가 재미를 목적으로 이용하여, 낮은 개방
성이 높은 개방성보다 SNS를 재미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격의 성향 정도별 SNS 주된 이용 목적

변수 범주 표본수
전체   

  (p값)정보
교류

친목/
인맥관리

개인사
정리 재미 기타

　

　전체 901 100.00 13.43 69.81 2.89 12.76 1.11

　 낮은 외향성 258 100.00  15.12 65.50 3.49 15.12 0.78 10.656
외향성 일반성향 471 100.00  11.68 70.91 2.76 13.59 1.06 (0.2220)
　 높은 외향성 172 100.00  15.70 73.26 2.33 6.98 1.74
　 낮은 정서불안 185 100.00  9.19 72.97 3.78 12.97 1.08 18.241*

정서불안 일반성향 488 100.00  13.73 72.34 1.64 10.86 1.43 (0.0195)
　* 높은 정서불안 228 100.00  16.23 61.84 4.82 16.67 0.44
　 낮은 친화성 149 100.00  18.12 65.10 0.67 14.77 1.34 18.857*

친화성 일반성향 557 100.00  12.93 68.94 3.77 13.82 0.54 (0.0156)
　* 높은친화성 195 100.00  11.28 75.90 2.05 8.21 2.56
　 낮은 성실성 239 100.00  14.23 64.44 2.51 17.15 1.67 9.8242

성실성 일반성향 410 100.00  13.17 71.95 3.41 10.98 0.49 (0.2376)
　 높은 성실성 252 100.00  13.10 71.43 2.38 11.51 1.59
　 낮은 개방성 176 100.00  10.23 68.18 1.70 19.32 0.57 23.0118**

개방성 일반성향 448 100.00  15.40 70.31 3.13 10.94 0.22 (0.0033)
　*** 높은 개방성 277 100.00  12.27 70.04 3.25 11.55 2.89

※ *p<0.05, **p<0.01, ***p<0.001
※ 각 범주의 ‘일반 성향’은 4년제 이상 대학생의 중심 성향

3. 건강 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

건강 상태의 정도에 따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 상태의 범주는 매우허약, 허약, 보통, 건강, 매우건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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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에 사용한 표본에서 매우 허약의 표본이 2개로 파악됨에 따라 매우 허약과 허약을 묶
어 허약으로, 매우건강과 건강을 묶어 건강으로 범주를 재분류 하였다. 여기서의 건강 상태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의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건강상태에 따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적어지며, 건강 상태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상태가 
보통인 대학생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15 시간이었으며, 허약(매우허약+허약)한 대학
생은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50시간으로 보통인 대학생보다 0.35시간 더 많이 이용하였
고, 건강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0.93시간 SNS를 이용하여 보통인 학생보다 0.22시간 더 적게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시간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오윤경(2012) 연구결과와
도 관련있는 것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우울 증상이 있
는 인터넷 중독자들일수록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인정욕구 등과 함께 우
울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더욱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건강 상태가 허약한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부지불식 중에 SNS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마
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SNS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이를 중단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
들이 쌓여서 SNS 중독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최윤정(2011)이 주장했듯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조금 전에 SNS를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댓글
을 달게 되는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및 일상생활에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
며, 이 같은 부작용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8> 대학생 건강 상태별 SNS 이용 시간
범주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F Value Pr > F

표본수 901 1.04 1.333

건강 상태
허약 84 1.50 2.191

7.99
***

0.0004
　

보통 226 1.15 1.196 
건강 591 0.93 1.201

※ *p<0.05, **p<0.01, ***p<0.001
※ 허약 = 매우허약+허약, 건강=매우건강+건강

다음으로 <표 9>는 대학생 건강 상태별로 SNS 주된 이용 목적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
로 모든 건강 상태에서 친목/인맥관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건강상태가 허약과 보통인 경우는 
재미보다는 정보교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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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보다는 재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교류와 개인사정리의 목적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이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NS를 정보교류 목적으로 이용하
는 경우는 허약(23.81%)>보통(13.72%)>건강(11.84%) 순으로 많았다. 개인사 정리로 SNS를 이
용하는 경우는 허약이 7.14%로 다른 건강상태보다 높았고, 보통 3.54%, 건강 2.03% 순이었다.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SNS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한 대학생은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72.76%로 다른 건강상태에 비
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보통은 69.03%, 허약은 51.19%로 친목/인맥관리 목적의 SNS
이용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SNS를 재미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약이 16.67%로 가장 높았고, 건강 상태가 
12.52%, 보통이 1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학생일수록 정보교류, 재미나 개인사 정리 등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인관계에 다소 소극적이 되고 신체활
동이 감소되며,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SNS 이용 행태에 건강 상
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표 9> 대학생 건강 상태별 SNS 주된 이용 목적

건강 상태 표본수
전체   

  (p값)정보교류 친목/인맥
관리 개인사정리 재미 기타

전체 901 100.00  13.43 69.81 2.89 12.76 1.11

건강
상태

허약 84 100.00  23.81 51.19 7.14 16.67 1.19  22.305
보통 226 100.00  13.72 69.03 3.54 11.95 1.77 (0.0044)
건강 591 100.00  11.84 72.76 2.03 12.52 0.85

※  *p<0.05, **p<0.01, ***p<0.001
※ 허약 = 매우허약+허약, 건강=매우건강+건강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BIG5 성격별 특성 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SNS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4
년제 이상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실증분석이다.
SNS 사용은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SNS에 대한 연구들은 SNS가 인간의 어떤 현상(자아성숙, 학습효과,
중독, 소비, 정치적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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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 특성에 먼저 초점을 두고 인간의 특성이 SNS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
구를 시도한 기초연구로서, 인간의 기본 특성인 성격 및 건강상태와 SNS 이용 행태 간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기본 특성과 SNS 이용 행태와의 영향관계와 연관관계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SNS의 사용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NS의 교육적 활용 등의 긍정적 측면을 촉진
하고, 중독 등의 SNS 부정적 측면을 축소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이상의 대학생들은 하루 평균 1.04 시간을 SNS 이용에 사용하며, 여대생(1.18시

간)의 이용시간이 남학생(0.95 시간)의 SNS 이용 시간보다 0.23 시간(13.8분) 긴 것으로 나타났
다. SNS 이용의 주 목적은 친목/인맥관리가 69.81%로 가장 높았고, 정보교류 13.43%, 재미 
12.76%, 개인사 정리 2.89%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학의 친목/인맥관리 목적이 71.3%
로 타 전공에 비해 가장 높았고, 자연/공학과 교육/예체능는 타 전공에 비해 정보교류의 목적
으로 SNS를 사용하는 비중이 15%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연/공학의 경우는 친목/인맥 관리의 
목적이 67.70%로 타전공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재미로 사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둘째, BIG 5 성격별 특성 강도에 따라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에서는 외향성과 정서불안이 성격 특성 강도에 따라 이용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실성의 경우는 성격 특성의 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비교에
서 이용시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외향성은 외향성의 성향이 강한 대학생 그룹일수록 SNS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높은 것
(높은 외향성 1.25시간>일반 외향적 1.05시간> 낮은 외향성 0.88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높은 정서불안
(낮은 정서안정감) 1.44시간> 대학생 성향 0.94시간 > 낮은 정서불안(높은 정서안정감) 0.83시
간). 성실성은 대학생의 일반 성향 그룹이 하루 평균 0.95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
실성 성향 그룹(하루 평균 1.02시간)과 낮은 성실성 성향의 그룹(하루 평균 1.21시간)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높았다.
SNS 이용의 주목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정서불안과 친화성 그리고 개방성에서 성격특성의 

강도가 SNS 이용의 주목적과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불안성이 낮을수록, 즉 정서적으로 안
정될수록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교류 목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화성의 
성향이 높을수록 친목/인맥관리를 목적으로 SNS를 많이 사용하였다. 친화성이 높은 그룹일수
록 정보교류와 재미를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낮았다. 한편 개방성이 높을수
록 개인사정리 목적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개방성 정도가 높은 그룹이 정보교류와 친
목/인맥관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재미 목적의 경우는 낮은 
개방성을 지닌 그룹이 SNS를 재미로 이용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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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강 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적어지며, 건강 상태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SNS 이
용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보통인 대학생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
간은 1.15 시간이었으며, 허약(매우허약+허약)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50시
간으로 보통인 대학생보다 0.35시간 더 많이 이용하였고, 건강한 대학생은 하루 평균 0.93시간 
SNS를 이용하여 보통인 학생보다 0.22시간 더 적게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상태가 좋은 대학생 그룹일수록 정보교류와 개인사정리의 목적보다는 친목/인맥관리가 목적인 
경우가 비중이 높았다. SNS를 재미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약이 16.67%로 가장 높았고, 건강 상
태가 12.52%, 보통이 11.95%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 상태가 허약할수록 재미를 목적으로 SNS
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기초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되는 점은, SNS 이용 시간은 성격의 외향성과 정서불안
의 성격특성의 강도에 영향을 받으나, SNS의 주된 이용 목적은 정서불안, 친화성, 개방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불안은 SNS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에 영향을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대학생은 허약한 대학생보다 SNS를 친목/인맥관리 목적으로 주
로 사용한 것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허약한 대학생일수록 SNS 이용시간이 길었고 재미나 개
인사 정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SNS의 이용은 정신 건강과 신체적
인 건강 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SNS의 사용자체가 스마트폰 중독이나 SNS 중독에 빠지게 하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기술적 장치(중독방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개
발 등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SNS 설문 문항은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년도에 새로 추가된 문항으로,
SNS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문항을 설계한 것이 아니기에 SNS 의 특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파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한 사람의 가정환경, 교육환경, 취
업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 문항을 다루고 있고, 매년 동일인을 추적조사하는 패널인 
만큼 기존의 SNS 설문에서 다루지 못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인 성격과 건강상태가 SNS 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
펴본 기초연구이며, 후속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이 가진 전반적인 설문문항을 고려한 횡단자
료 분석과 SNS 이용 행태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가지고 다른 특성과의 비교
와 영향관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SNS 관련 후속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격 특성이 SN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SNS 관

련 연구 등을 수행할 때, SNS라는 도구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SNS 이용 행
태와 더 나아가 SNS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성격특성, 정신적 건강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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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NS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SNS 관련 연구의 
단골 주제로 대다수가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성격 특성, 건강 상태 등과 같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기반한 SNS 영향 요인 관
련 연구 등이 필요하며, SNS를 활용한 창업 사례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례연구,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SNS 기반의 
학습활동 및 성과는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관계성과 관련된 용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로서의 SNS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 개인의 사회적, 소통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
격 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SNS 이용 행태를 반영한 교수·학습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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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SNS use patterns according to the Big5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condition

Chang Hea-Jung, Son Hee-Jyun(KRIVET)

This study was about use behavior of SNS related to BIG5 Characteristics intensity 
and physical condition with university students by analysis of actual proof using KEEP 
9th materi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high level of extroverted and mental instability groups used 
SNS more. In terms of sincerity, the lower level of sincerity group used SNS more 
than the higher level. The study showed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s intensity purpose 
of using SNS that mental instability, congeniality and openness. The higher level of 
mental instability group for information exchange, congeniality group for relationships 
and openness group for individual arrangement showed the higher rate for using SNS. 
However, the rate of using SNS was low when the groups of mental instability for 
relationships and of congeniality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interest were located in 
higher level.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physical condition that 
vulnerable people used SNS more than the others. In the case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individual arrangement, the vulnerable group was in the highest rate but, healthy 
group was opposite. In the other case of relationship, the healthy group was in the 
highest rate and the vulnerable group was in the lowest one.

Key words: KEEP, SNS, Big5, characteristics, health, physical condition


